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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의 참가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한국 

에서는불과수십 명만 참가한 것에 비해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이번 대회에 참여했다. 0| 
번 대회의 공식홈페이지에서 중국어 페이지를 제공할 정도였다. 중국은 자국의 공식 감염 

인이 65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 세계가 중국의 에이즈 예방과 치료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프리카 국가들, 보다 적극적인 지원호소

역시 이번 대회의 주요 관심국가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이었다. 많은 주제 발표와 행사 

가 이어졌으며 특히 더 이상 선진국 연구원이 아닌 자국의 연구진에 의한 자료 발표가 이 

어졌다. 아프리카의 에이즈 관계자들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인 'ABC'제도가 

아닌 보다 더 적극적인 예방방법을 요구했다. 그들은 HIV/AIDS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 

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출산이 없이는 국가가 멸망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항바이러스제제 

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생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임산 

부에 대한 적정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아프리카 국가의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 

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관계자는 자국 정부의 무능력함이나 정부권력의 부재로 인 

한 지원금의 누수현상을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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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의 인권보다 지원금의 향방에 초점

이번 회의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번 대회가 감염인의 인권을 위하기보다 G8 국가가 

지원하는 돈의 향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었다. 수십억 불에 달하는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각국의 참가자들은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회의를 통해 다시 지원 

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이번 회의의 주인공은 회의 기간 동안 감염사실을 당당히 밝 

히고 땀을 흘리며 발로 뛴 감염인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부자인 빌 게이츠와 가장 큰 영 

향력을 가진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었다. 감염인의 자활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아 

서 대부분의 발표 주제도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언론의 관심을 받 

기 좋은 여성과 어린이 감염인에 대한 발표가 많았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빌 게이츠도 더 이상 'ABC'제도가 아닌 여성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약을 개발하겠다 고 해서 인기를 끌었다.

감염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

감염인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보다는 단순한 치료와 투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감염인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감염인들은 선진 부국들 

0| 에이즈 치료와관련해서 충분한 돈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감염인 인 

권증진이 에이즈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날 폐막식에서 감염인들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제약회사들이 돈벌이를 하 

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거대기업인 다국적 제약회사가 약효가 좋은 신 

약개발을 위한 투자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값을 내릴 수 없 

다는 주장에 막혀 잊혀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